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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nufacture mortars incorporating oyster shells and install them in the form of shaped, shaped butt joints, 

and flat boards to see what difference there is in the back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joint method and the type of installation. Based on the fact 

that similar backside temperatures were measure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joint It is judged that the joint will not affect the backside 

temperature if it is constructed closely, In the case of ㄱ shaped, it is believed that the backside temperature higher than the backside temperature of 

the flat board was measured because heat accumulates on the backside during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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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 및 고층화는 물론 지상환경의 쾌적화를 위하여 주차장의 지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솔린, 디젤 등 화

석연료 차량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량으로 차량의 종류 또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지하주차장의 

내화 기준변화와 대비가 있어왔다. 그러나 전기차의 화재는 성상이 기존 화석연료차량에 대비해 그 화재온도와 시간 및 성상이 크게 

달라 이를 대비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즉, 1000°C 이상의 고온 화열과, 전기실, 전기차 배터리 등 화재시 폭발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화재 성상의 변화에 따라 화재에 따른 구조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내화피복의 성능향상이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는 내화피

복 중 내화 보드는 변화하는 화재성상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실제로 건물에 설치되는 내화 보드는 구조체

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며, 보드의 제작 및 운송에 따라 그 크기가 정해져 설치시 반드시 이음새가 발생하고, 이음 방식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이음방식과, 보드의 설치 형상에 따른 내화성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패각 혼입한 모르타르를 제작하여 ㄱ형태의 모서리가 이음새 없는 것, 모서리를 맞댐 접합한 것, 평보드의 

형태로 제작하여 접합 방식과 설치 형태에 따라 화열에 따른 이면온도의 변화를 확인하여 내화보드의 구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실 험

2.1 실험계획
실험에 사용된 굴 패각 분말은 파쇄 및 가공하여 0.6~1.2㎜ 분말만 사용하였고, 공시체의 형태는 평 보드 형태와 ㄱ자 형태의 이음

새 없음, 맞댐 접합으로 제작하였다. 차열성능은 ‘KS F 2257-1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일반요구 사항’의 가열 온도 곡선 그래프

를 준하여 3시간 간이가열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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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자 및 수준

Factor Level Measurement items

joint system
ㄱ shaped, 

ㄱ shaped butt joint Heat shielding

(Back temperature)
Installation Shape ㄱ shaped, Flat board

표 1. 실험 인자

그림 1. 실험체 모식도 

(ㄱ형 접합 없음, ㄱ형 맞댐 접합, 평보드) 

3. 결 과

ㄱ형태의 실험체의 경우 접합 없음과 맞댐 접합이 가열 시간 내에 약 30°C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접합틈새의 유무와 상관없이 틈

새 없이 긴밀하게 시공한다면 이면온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시간 가열시 도달된 이면온도 결과 두 실험

체 모두 약 490°C로 접합 방식을 달리 했음에도 불과하고 동일한 온도를 보였다. 

ㄱ형태의 실험체와 평보드의 3시간 가열시 이면온도 결과 30분 까지는 약 120°C 부근으로 비슷한 이면온도를 보였으나 30분 이후 

20°C, 90°C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최종 3시간 가열시 각 485.8°C, 385.8°C로 약 100°C가량의 이면온도 차이를 보였다.

그림 2. ㄱ형태 접합 없음, 맞댐 접합 이면온도

 

그림 3. ㄱ형 접합 없음, 평보드 이면온도

4. 결 론

굴 패각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접합방식과 설치 형태를 달리하여 3시간 가열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화열시험에서 틈새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한 이면온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틈새가 있어도 긴밀하게 시공한다면 접합이 없는 부

위와 동일하게 내화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접합면의 틈새가 긴밀히 시공되어 틈새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ㄱ자 형태의 실험체의 화열시험결과는 동일하게 

490°C로 나타났다. 이는 평보드보다 100°C정도 높지만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

3) 평보드와 ㄱ자형태의 실험체가 3시간 가열시 약 100°C의 온도 차이를 보인 이유는 ㄱ자 형태의 경우 가열시 모서리로 열이 모여 

보다 많은 열에너지가 집중되는 상태로 이면온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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